
오는	4월	21일부터	24일까지	고양시	킨텍스에서	‘2022	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’가	예정되어	있어	전	

세계	많은	태권도	수련자와	팬들에게	태권도의	다양한	가치성과	기술을	선보일	것이다.	이	대회는	2006년	

시작된	1회	대회를	시작으로	터키(3회),	이집트(4회),	우즈베키스탄(5회),	러시아(6회),	콜롬비아(7회),	인도

네시아(8회),	멕시코(9회),	페루(10회),	대만(11회)	등의	많은	나라에서	개최되었고,	다시	대한민국의	고양

시에서	제12회	대회가	개최될	예정이다.	이번	대회에서는	전	세계	70개국에서	12세	이상의	선수	약	2,000

명	정도가	참가하여	개인전,	단체전,	페어,	자유	품새	등의	부문에서	경합할	예정이다.	

엠블럼

•	고양(GOYANG)의	영문	이니셜	G를	품새의	띠로	형상화	하였고,		

태극의	빨강과	파랑을	중심으로	표현

•	고양(GOYANG)의	Y를	속도감	있는	붓의	선으로	태권도	품새로	표현

홍보대사

마스코트

•고양시	스포츠브랜드인	SC고양	캐릭터인	건이	강이(Geon-yi	&	Gang-yi)를	활용

•건이(15~49)	주니어~시니어,	검은띠,	파란색	하의

•	강이(12~14)	카뎃,	빨강+검은띠,	붉은색	하의	

※	카뎃	:	12세~14세	선수,	주니어	:	15세~17세,	시니어	18세	이상

K타이거즈	「제로」

참가규모	 70개국,	2,000여	명(회원국	국가대표	12세	이상	선수)	참가	예정

종목	 총	36개(남녀	개인전,	단체전,	페어,	프리스타일	등)

주최 / 주관	 세계태권도연맹(WT)	/	고양시,	대한태권도협회(KTA)

후원	 문화체육관광부,	국민체육진흥공단,	국기원

대회 공식상징물

대회 키워드

평화

개도국	선수단	초청	및	지원

Peace
환경

폐페트병을	활용한	유니폼	제작,		

1회용품	줄이기

Eco-friendly
경제

지역경제	활성화	

(선수단	전원	관내	숙박,	고양페이	사용	등)

Economic

‘활짝’ 피다 ㅣ	태권도시	고양

큰	잔치를	개최하는	기대만큼	이	대회의	성공을	위한	조심스러운	걱정도	존재한다.	최근	중국	베이징	동계

올림픽의	쇼트트랙	경기에서	발생하고	있는	판정	논란에	대해서	국내·외	많은	언론들이	분주하게	보도하

고	있으며,	편파	판정이	부당하다는	공분이	형성되었다.	이러한	공분은	정당한	판정을	기본으로	하는	스포

츠	현장에서	‘공정’의	가치가	훼손되었기	때문에	대중이	외면하면서	발생한	것이다.	그러므로	베이징	동계

올림픽의	사례를	타산지석(他山之石)으로	삼아	‘공정’의	가치가	잘	지켜질	수	있도록	엄격한	자기관리가	필

요할	것이다.	

작은	걱정을	뒤로하고,	이번에	고양시에서	개최하는	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가	국내·외	태권도	팬들과	

고양시	시민들에게	재미와	감동을	선물하여	관람자가	태권도의	매력을	흠뻑	느끼고,	태권도가	왜	한류의	

원조가	되었는가를	직접	확인할	수	있기를	기대한다.	한	발	나아가서,	누구나	지금	당장	태권도	수련을	시

작할	수	있다는	놀라운	사실을	발견하기를	바란다.	

재미와 감동을 선물할 ‘2022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’ 

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가 열리는 고양 킨텍스

ⓒ	K타이거즈	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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